
-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대규모 복합개발, AI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서울형 공공건축의 세계화 등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프랑스와 영국의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도입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공무국외활동 개요

 국외활동 개요

○ 기 간 : ’25.7.2.(수) ~ 7.9.(수), 6박 8일

○ 장 소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 인 원 : 총 15명(시의원 11명, 시의회 직원 4명)

○ 목 적 : -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복합개발 및 도시활력제고

정책방향 제시

 방문단 구성 : 총 15명

○ 시의원 : 11명

- 단장 :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 단원 : 이민석,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 시의회 직원 : 4명(윤은정, 강대만, 이정현, 강주연)



 방문주제

ㅇ 수변 및 저이용 산업시설 등의 도시자산과 연계한 대규모 복합개발

사례 시찰

ㅇ AI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사례 조사 및 스마트라이크위크(SLW)

참여독려

ㅇ 서울형 공공건축의 세계화 및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

 역할 분담

목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 서울 구축

주제

수변 및 산업유산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복합개발 

사례조사 

AI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조사 

서울형 공공건축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

단장 김태수

단원
이민석, 고광민, 
박승진, 옥재은

김종길, 박석, 
최진혁

김영철, 김현기, 
최기찬

방문기관

(시찰지)

∎파리 웨스트필드포럼데알
∎런던 템즈 클리퍼스
∎런던 브릿지시티
∎런던 도크랜드, 그리니치 
  일대
∎런던아이
∎런던 코올 드롭스 야드 

∎파리 동부구역행정청
∎파리 마흔강 수변
  개발지역 
∎런던 바킹앤대그넘
  자치구 의회

∎파리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런던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
∎파리 국립도서관
∎파리 빌쥐프 귀스타프
  루시역



 개인별 역할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업무분장
시의원
(11명)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공무국외활동 총괄 [단장]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석
도시 랜드마크형 수변공간 조성 및 교통·문화·상업·
관광 복합전략 사례 연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고광민 복합개발의 공공성과 도시공간 연결성 확보, 수변 및
터미널형 공간의 입체적 활용 방안 구상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영철
수변공간의 공공성 강화 및 교통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간전략 구상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종길
산업유산 공간 재편과 AI기반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공간 전략 구상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현기
글로벌 공공건축 디자인을 통한 도시정체성 강화
및 전락적 복합개발 방안 검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박 석
도시외곽지역의 회복탄셕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수변복합개발 및 공공서비스 혁신 검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옥재은
역사문화 중심지의 글로벌 공공디자인 전략 및
미래지향적 공간계획 수립 구상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최진혁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포용정책 실험
사례 분석 및 도입가능성 검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박승진
대규모 유휴부지 복합개발사례조사 및 AI기반
복지·안전 등 포용적 지역행정 검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최기찬
산업유산의 재생, 수변공간의 복합 개발, 민간과 공공의
조화를 이룬 도시공간 활용 사례 조사

시의회
직원
(4명)

시의회사무처
주택공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원수행 총괄, 국외출장 자료수집 총괄

시의회사무처
주택공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강대만

방문 도시 별 의전행사 지원, 현지일정 관리,
의원수행, 사진촬영

시의회사무처
주택공간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강주연

방문 도시 별 의전행사 지원, 현지일정 관리,
의원수행, 방문지 자료 수집

시의회사무처
주택공간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정현

현지일정 총괄관리, 시찰단 예산 및 회계 관리,
기관방문 협의, 의원수행



Ⅱ 주 요 일 정

 날짜별 일정

일 자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1일차

(인천,
파리)

7.2.(수)
아시아나
(OZ501)

10:45

∘인천공항 출발
→ DE GAULLE 공항(파리) 도착(18:05)
※ 비행시간 : 14시간 20분

2일차

(파리)
7.3.(목) 전용차량

10:00
~

12:00

∘기관방문① : 도니미크 페로 아키텍처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

-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설계비전 청취 및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위상 강화방안 논의 등

14:00
~

16:00

∘기관방문② :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èqe nationale de France, BnF)

- 리브고슈 일대의 랜드마크로서 공공건축 역할
논의

- 장기적인 대규모 철도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의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16:00
~

18:00

∘현장시찰 : 빌쥐프-귀스타브 루시 기차역
(Villejuif-Gustave Roussy train station)

-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기차역으로, 지하공간을
공간을 효율적이고 미적으로 활용한 우수사례 탐방

3일차

(파리)
7.4.(금) 전용차량

10:00
~

12:00

∘기관방문③ : 파리동부구역행정청
(Paris Est Marne et Bois)

- AI를활용한공공서비스전략과지속가능한도시정책
논의 및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참여 독려

12:00
~

13:00

∘현장시찰 : 파리동부 마흔강(Marne River)
수변재생공간

- 기후 대응형 수변공간 조성 및 필터링시스템
기반의 친환경 도시여가공간 모델 탐방

4일차

(파리,
런던)

7.5.(토)

전용차량
10:00

~
12:00

∘현장시찰 : 웨스트필드 포럼데알
(Westfield Forum des Halles)

- 지상-지하 연계 공간 설계 및 쇼핑몰과
공공교통 환승 허브의 복합 운영 사례탐방

유로스타
17:10

~
18:30

∘이동 (파리 → 런던)
※ 운행시간 : 2시간 20분



일 자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5일차

(런던)
7.6.(일) 전용차량

09:00
~

11:00

∘현장시찰 : 템즈 클리퍼스 탐승
(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한강버스 등 한강프로젝트 연관 수변 개발
사례 비교

11:00
~

13:00

∘현장시찰 : 런던 브릿지 시티
(London Bridge City)

- 템즈강변 수변복합개발 공간 현장답사

14:00
~

16:00

∘현장시찰 : 도크랜드&그리니치 일대
(Dockland & Greenwich)

- 수변 복합지역 개발 사례지 답사 및
수변이동수단(케이블카) 체험

16:00
~

18:00

∘현장시찰 : 런던아이(The London Eye)

- 대관람차 운영시스템 및 관광·문화 복합개발
현장 답사

6일차

(런던)
7.7.(월) 전용차량

09:00
~

12:00

∘기관방문④ : 헤더윅 스튜디오
(Heatherwick studio)

- 서울 노들섬 프로젝트 설계의도 청취 및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 등

12:00
~

16:00

∘현장시찰 : 코올드롭스 야드
(Coal Drops Yard)

- 철도 및 낙후 산업시설의 복합개발 및 역사와
현대디자인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논의

7일차

(런던)
7.8.(화)

전용차량
13:00

~
15:00

∘기관방문⑤ :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LondonBoroughofBarkingandDagenhamCouncil)

- 복지,보건,교육,일자리,도시개발 등의 통합
도시정책 논의 및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
(SMW) 참여 독려

아시아나
(OZ522)

20:40 ∘HEATHROW 공항(런던) 출발

8일차

(인천)
7.9.(수)

아시아나
(OZ522)

17:30
∘인천공항 도착
※ 비행시간 : 12시간 50분



 방문대상지 및 일정 변경 현황(현장시찰 → 기관방문 등)

ㅇ 방문대상지 변경

- (파리) 라데팡스·라빌레트 공원 등 → 파리동부구역행정청·마흔수변재생공간

- (런던) 세인트메리엑스 등 친환경 빌딩 →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 공무국외 심사 시, 라데팡스 등 이미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끝난 유명 지역에 대한 시찰이 진부하다는 비판 의견이 있어 이를
우선 반영하여 제외하고 기존 답사 예정 건물 등은 외관 시찰로 대체

ㅇ 일정 변경

- 기관방문, 현장시찰 각 1일(반나절+반나절) → 건축가 일정에 맞춰
종일 답사일정으로 변경

- (파리)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및 리브고슈 사업지(프랑스 국립도서관),
빌쥐프-귀스타프 루시 기차역

- (런던) 헤더윅 스튜디오, 코올드롭스 야드

ㅇ 변경 사유

- (심사 전) 파리동부구역 행정청과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를 당초 공식 방
문지로 계획하였으나 사전 일정 조율이 원활치 않아 제외

- (심사 후) 출국 직전 방문 일정이 최종 확정되어 변경 시행

ㅇ 변경시행 현황



도시
변경전 변경후

방문기관(시설) 방문목적 방문기관(시설) 방문목적

파리

라데팡스
(La Défense) 지역

친환경 에너지
고층건물

사례연구 및
현장 시찰

파리동부구역
행정청

(Paris Est
Marne
et Bois)

AI 활용 공공서비스
관련논의,
스마트라이프위크(SLW)
참여 독려 및 공식
초대장 전달

라빌레트공원
(La Villette),
상카르트 파리

(LeCentquatre-Paris)

저이용 시설
개발 사례 조사
및 현장 시찰

런던

세인트메리엑스
(30 St Mary Axe),

리덴홀빌딩
(The Leadenhall

Building),
로이즈 빌딩

(Lloyd’s Building)

친환경초고층건축물,
건축혁신

사례탐방 및 현장
시찰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Council)

도시재생, 주거·복지·보건
등통합추진사례,
디지털포용 등 포용적
도시전략에 대한 논의,
스마트라이프위크(SLW)
참여 독려 및 공식
초대장 전달



Ⅲ 사 전 준 비 활 동

1. 공무국외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토마스 헤더윅 면담 및 질의·응답·토론 등   

ㅇ 일시 및 장소 : ’24.11.7.(목) 14:30,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ㅇ 참 석 자 :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및 서울시 직원

토마스 헤더윅(CEO), 닐 허버드(파트너 및 그룹리더),

최희경 소장((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ㅇ 주요내용 : 노들섬 조성사업 및 설계 진행사항 공유

- 노들섬 설계공모작 영상시청 및 설계 진행사항 설명

- 안전, 교통 및 접근성, 공간활용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 향후 런던 헤더윅 스튜디오 초청 및 논의 제안



참고사항  설계사 명단 및 주요약력

분야 성 명 주요 이력 국적

건축

토마스 헤더윅
Thomas 

Heatherwick
(1970, 54세)

 ․ 헤더윅 스튜디오 설립자 (1994~現)
ㆍ맨체스터 폴리테크닉 (3D 디자인 전공) 학사
ㆍ왕립예술학교 (RCA) 석사
ㆍPrince Philip Designer Prize (2006), 런던 디자인 메달    
  (2010),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 (2013), Prix Verailles 
  (2019), RIBA National Awards, Dezeen Awards, 
  Architizer A+ Awards 등 100개 이상 국제적인 수상자
ㆍ<Humanise> 서적 저자 및 싱가포르 창이공항 제5터미널, 
  런던 구글 본사, 하이난 공연예술센터,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미국 마운틴뷰 구글 신사옥, 뉴욕 리틀 
  아일랜드 등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 수행

영국

건축

닐 허버드
Neil Hubbard
(1984, 40세)

 ․ 헤더윅 스튜디오 파트너 및 그룹리더 (2005~現)
ㆍ골드스미스, 런던 대학교 학사
ㆍ런던 루트마스터 버스, 홍콩 퍼시픽 플레이스 복합시설, 

영국 리즈 메기스 센터, 2010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 
상하이 와이탄 금용센터, 뉴욕 리틀 아일랜드,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등 수행

ㆍ현재 주로 유럽, 중국 및 일본 프로젝트 수행 및 총괄

영국

건축

최희경
(1981, 43세)

 ․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2003~現)
 ․ 건국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 인천시 건축상 우수상_영종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2016)
 ․ 루트52CC 클럽하우스(2021), 
  베트남 다낭 신라 모노그램리조트(2017), 
  삼성 안양골프장 클럽하우스(2013) 등

한국



2. 공무국외활동 주제 및 방문기관 선정관련 간담회

□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1차)

   ⇨ 해외비교시찰 대상지 결정, 세부일정 논의  

ㅇ 일시 및 장소 : ’25.2.24.(월) 09:50, 주택공간위원회 간담회장

ㅇ 참 석 자 :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주요내용 : 방문국가 및 주제 선정

- 방문국가: 프랑스, 영국

- 주 제 :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서울 구축

□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2차)

   ⇨ 해외비교시찰 방문 도시 등 세부내용 논의  

ㅇ 일시 및 장소 : ’24.4.21.(월) 09:50, 주택공간위원회 간담회장

ㅇ 참 석 자 :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주요내용 : 방문 도시 및 기관 선정, 실무 추진방안 등 논의

- 방문도시 : 파리, 런던

※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파리), 헤더윅 스튜디오(런던) 초청장 수령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및 스마트라이크위크 위상 강화방안 모색

- 수변개발 벤치마킹 사례 견학 및 시사점 도출

- 선진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현장 조사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사례 조사



Ⅵ 기관방문 및 시찰 내용
 

1.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7. 3.(목) 10:00

◦ 방문장소 :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본사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파리 13구)

◦ 방문목적 : 기관방문

- 지하공간 활용, 복합환승센터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에 대한 설계

철학과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학습하고,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사무소로, 대표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을 비롯해

복합문화시설, 환승역, 지하공간 개발 등에 특화된 도시 건축 프로

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음.

◦ 이날 방문에는 아시아 총괄 디렉터, 서울 프로젝트 전담 건축가 등이

동석하여 서울시와의 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사무소 투어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를 다룸.



①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사례

: GIDC 프로젝트 및 파리 Grand Paris Express

◦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진행 중인 GIDC(Gangnam International

District Center) 프로젝트는 지하 50m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환승센터 및 공공 공간 조성을 포함하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임.

◦ GIDC는 지하와 지상의 연결성, 공공성과 도시생활성을 결합한 세계

적인 사례로 설계되었으며, ▲자연 채광 유입, ▲지하 공간의 공공화,

▲공간 간 연속성 확보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함.

◦ 이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 선전과 함께 세계 3대 규모의 교통·공공

공간 개발로 평가됨.

◦ 파리의 Grand Paris Express(15호선 연장) 사업 역시 DPA가

설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복수 노선(14·15호선) 환승과 자연

채광 도입, 도시재생 효과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음.

◦ 이러한 설계 철학은 "지하를 삶의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하여, 시민의 활동과 자연 요소를 결합한 도시건축 모델로 구현됨.

② 비엔날레 및 건축 전시 경험 공유

◦ 서울시와 협업해 진행한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제2회)의 공동

큐레이션 경험을 공유함.

◦ ‘Crossroads’를 메인 주제로 ▲지상과 지하의 만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물질과 디지털의 융합, ▲자연과 인공의 통합, ▲안정성과 위

험의 공존, ▲건축과 토목의 접목 등 총 6개 대주제를 설정함.

◦ 세계 190여 팀, 40개 대학, 100여개 전시가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건축과 도시계획의 융합적 접근이 강조됨.



③ 주거 재건축 및 서울시 규제환경 관련 제언

◦ DPA는 현재 다양한 민간 및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특히 외부

테라스, 발코니 등 ‘주거의 외부공간화’에 관심이 큼.

◦ 서울시의 경직된 건축규제가 ▲자연과 접한 삶의 공간, ▲열린 도시형

주거문화 조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함.

◦ 외국의 사례를 들어,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지 내 녹지·정원 등 도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개방형 건축을 통해 도시 전반의 밀도와 경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④ 설계 철학 및 사무소 운영방식 소개

◦ 도미니크 페로는 모든 프로젝트의 개념 구상과 모형 제작을 현재에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소 내에는 공장형 리노베이션 공간과 아카

이브, 작업장이 통합되어 있음.

◦ 전 직원이 개방된 구조에서 협업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공성, 도시

맥락을 고려한 디자인이 설계 철학의 핵심임.

다. 시사점 및 제언

① 지하공간의 공공화

◦ GIDC 및 Grand Paris Express 사례를 통해, 서울시도 주요 역세

권에 지하 환승센터와 공공문화공간을 통합한 도시재생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② 자연 채광 및 도시 쾌적성 향상

◦ 지하 공간까지 자연 채광을 도입하고, 공공시설에 녹지를 연결하는 설

계 전략을 서울시의 도심 고밀도 지역에 적용 가능함.



③ 복합기능 통합 설계

◦ 교통, 상업, 문화, 주거 기능이 통합된 복합시설 기획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④ 도시건축 규제 개선

◦ 외부 공간 도입, 용도복합 설계 등에서 규제 유연화를 통해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⑤ 국제협력 강화

◦ 세계적 건축가 및 사무소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울시 도시정책의

글로벌 연계성과 실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라. 방문 사진자료



2.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7. 3.(목) 14:00

◦ 방문장소 : 프랑스 국립도서관(파리 13구)

◦ 동행자 : 도미니크 페로 외

◦ 방문목적 : 기관방문

- 설계자인 도미니크 페로의 안내를 통해 공공 건축의 도시적 맥락,

지하 공공공간, 조망 및 채광 전략, 교통·문화 복합시설의 통합 설계에

대한 심층 이해 및 서울시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건축 컨셉 및 구성

◦ BnF 는 산업용 브라운필드(과거 철도·항만 부지)에 들어섰으며,

총 면적 약 7.5ha, 60,000㎡ 규모의 광장과 공공공간을 갖춘 복합

단지임.

◦ 79m 높이의 24층 L자형 유리 타워 4개(‘시간’, ‘법’, ‘숫자’, ‘문자’ 타워)가

마치 “열린 책”처럼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 맥락 및 도시적 연계를

강조함.

② 지하·지상 공간 및 정원 설계

◦ 중앙에 깊이 파인 ‘숲속 정원’(대략 1ha 규모)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하 및 지상의 독서실이 이 정원을 둘러싸며 자연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고 있음.

◦ 높이 차를 활용한 보행교 및 ‘initiatory walk’ 동선이 설계되어,

방문객이 도시와 자연을 잇는 경험을 하도록 구성됨.

③ 재료 및 외관 전략

◦ 더블 스킨(double-skin) 유리 파사드 및 금속 메시, 목재 루버 등으로

빛과 그림자가 유희하는 ‘크리스털 프리즘’ 개념을 구현함.

◦ 밤에는 내부 조명과 정원 조명이 융합되어 타워 상단에서는 등대처럼

빛을 발함.

④ 도미니크 페로의 설계 철학 및 공간 전략

◦ “Groundscape” 철학

: 도시 지하를 공공·문화 기능과 결합하는 지하-지상 연속공간으로 해석함.

◦ 도시 재구조화

: BnF는 단순 도서관이 아니라, 동부 파리의 새로운 도시 중심을 형성

하는 첫 단추로 기획됨.

◦ 사용자 중심 설계

: 독서실·정원·광장 모두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했으며, 채광·

조망·소리 등 감각 요소가 설계에 적극 반영됨.

◦ 상징성과 기능의 통합

: 4개 타워가 “열린 책”을 상징하되, 동시에 자동화 장치·사무공간·

주차·기술 설비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 구조임.

⑤ 시설 및 운영 체계

◦ 3,590석 규모 독서실(59,070㎡), 20만평 선반(약 400km 서가,



2천만 권 규모), 700대 주차장 등 복합 인프라 구축함.

◦ 고층 타워 내부에는 자동화 차량이 유인 선반 시스템을 통해 서적 운

반을 수행함.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지하공간의 공공성 강화

◦ 서울역·강남역 등 역세권 환승센터에 채광·녹지 중심의 지하 숲 정원을

도입하여, 단순 환승 공간을 넘어서는 도시적 경험을 강화할 수 있음.

② 채광·조망을 통한 복합 기능 공간 개발

◦ 도심 내 공공시설(도서관·복합청사 등)에 자연 채광 및 조망을 고려한

설계 전략 적용을 통해, 건물 환경의 질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증대

시킬 여지가 있음.

③ 상징성 기반의 도시정체성 부여

◦ BnF처럼 ‘열린 책’이라는 상징을 도시 풍경 속에 녹여내는 설계는

서울의 주요 공공건축물에도 정체성 부여 및 지역브랜딩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④ 복합기술 통합 운영 모델

◦ 자동화 서고·기술 인프라 등 첨단 시스템과 공공 기능의 결합은

서울시 공공시설의 스마트화 추진에 참고할 수 있음.

⑤ 도시정비 선도 모델 역할 수행

◦ BnF가 동부 파리의 도시 중심으로 변모된 것처럼, 서울 강북 지역 등

도시정비가 촉구되는 지역에 복합 공공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정비

전략이 필요함.



라. 방문 사진자료



3. 빌쥐프 귀스타프 루시 기차역(Villejuif-Gustave Roussy Station)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7. 3.(목) 16:00

◦ 방문장소 : Villejuif-Gustave Roussy 기차역 

                (파리 남부, Grand Paris Express 14·15호선 환승역)

◦ 동행자 : 도미니크 페로 외

◦ 방문목적 : 현장시찰

- 설계자인 도미니크 페로의 안내를 통해 초심도(超深度) 복합 환승역의

구조 설계, 자연 채광 유입 기술, 상부 복합개발 및 공공공간 조성사

례를 파악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에 시사점 도출

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역사 개요 및 환승구조

◦ Villejuif - Gustave Roussy 역은 파리 외곽지역 대중교통 확장

계획인 Grand Paris Express 사업의 핵심 환승역으로, 14호선과

신설 15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임.

◦ 14호선은 상대적으로 얕은 깊이(약 3.7m), 15호선은 48.8m로

깊이 차가 큰 구조를 가짐.

◦ 향후 15호선 개통 시, 예상 이용객은 하루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② 구조적 특성

◦ 환승 공간은 직경 약 70m의 원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시공 효율성, 시각적 상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임.

◦ 콘크리트 외벽 두께는 약 1m로, 사각형 구조 대비 원형 구조가 하중

분산에 유리하여 구조 안정성을 확보함.

◦ 돔 형태의 지붕 구조가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높이는 약 30m로

설계됨.

③ 자연 채광 유입 설계

◦ 지하 50m 깊이까지 자연 채광을 유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본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임.

◦ 상부에서 투과된 채광이 광장 공간 및 에스컬레이터 구간까지 도달하며,

사용자가 “지하에 있다는 느낌”을 줄이도록 고려됨.

◦ 이 개념은 서울 영동대로 GIDC 프로젝트에서도 적용 중인 설계 원칙과

유사함.

④ 지상 복합개발 및 공공성 확보

◦ 역사 상부는 상업시설과 광장, 주거 및 공원으로 구성된 복합공간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도시 활성화 거점 기능 수행 예정임.

◦ 특히, 역사를 중심으로 양방향 공원이 연결되어 있어 지역 내 보행

흐름과 커뮤니티 연결을 고려함.

◦ 상업공간은 총 3개 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입점은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이 일부 공간을 관리하며 분양·운영 준비 중임.



⑤ 비상 및 안전시설 운영 계획

◦ 지하 50m 깊이임에도 엘리베이터·비상계단·비상통로가 완비되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고장 시를 대비한 설계가 되어 있음.

◦ 비상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비상역 기능도

동시에 수행 가능함.

◦ 매일 새벽 2시~5시에는 역 자체가 폐쇄되어 공공안전과 유지보수를

위한 통제구간 운영이 이루어짐.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초심도 환승센터의 구조 설계 전략 적용

: 서울 영동대로, 창동 등 심도 50m 이상 대규모 환승센터 설계 시

원형 구조와 채광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지하-지상의 통합 설계 모델 참고

: 역사를 중심으로 상업·주거·공원 등이 통합된 공간 설계는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에 적절한 선진 사례임.

③ 자연 채광과 공공성의 결합

: 초심도역 설계 시 단순한 구조 안전성 외에도 심리적 개방감 확보 및

쾌적한 대기 환경 제공을 위한 채광 설계가 필수적임

④ 비상동선 및 시민 접근성 개선 필요

: 초심도 구조물의 경우, 비상시 대피 및 수직 동선 확보가 중요하므로

서울시 기준 정비 및 기술 고도화가 필요함.



⑤ 공공·민간 복합개발의 균형 필요

: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복합개발 구조에서 운영권·관리

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라. 방문 사진자료



4. 파리 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arne et Bois)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4.(금) 10:00

◦ 방문장소: 파리 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arne et Bois)

◦ 방문목적: 기관방문

- 13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광역 연합체인 ‘Paris Est Marne et

Bois’의 도시혁신 추진 사례 및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 국제교류 사례 등의 청취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

및 광역도시계획 추진 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아울러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참여 독려를 위한 초청장 전달식도

진행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파리 동부구역행정청 개요

◦ 파리 동쪽에 위치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연합기관으로, 도시

혁신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

◦ 인구 약 50만 명 규모로, 파리시 외곽에서 자족적 생활권 및 스마트

도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함.

◦ 교통, 환경, 문화, 경제, 모빌리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된

거버넌스를 시도함.



② 국제협력 사례 및 MOU 체결 현황

◦ 2024년 서울디지털재단(현 서울AI재단)과 MOU 체결을 통해 교류

기반을 마련함.

◦ 서울 SLW(Smart Life Week) 2024에 공식 초청되어 파리 동부의

도시 프로젝트를 전시함.

◦ 고양시, 안산시 등 한국 지자체와도 MOU 체결, ▲모빌리티 ▲문화

▲환경 ▲경제 혁신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고양·안산 대표단의

현장방문 및 상호 교류 진행하고 있음.

③ AI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

◦ ‘AI의 사회적 영향력(L’Influence de l’IA)’이라는 국가급 프로젝트를

주도 중임.

◦ AI를 공공 서비스에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 사회안전망 개선, 시민 편의

향상을 실현함

◦ 프랑스 국가 차원의 AI 도입 현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④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 확장 사례

◦ 지역 내 여가·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최근 마흔강변(Marne River)에

물놀이장을 조성함.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과 기초행정 간 통합이

핵심 전략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환경보호, 주민참여 등을 유기적으

로 연결하고 있음.



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의 공식교류 및 협력 논의

◦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인사 및 의원단 소개

◦ 서울의 자치구 구성, 시의원 제도,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진행

◦ 서울 SLW 행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지속 교류 의사 확인

◦ 피에르 미루도(Pierre Miroudot) 위원장 이하 관계자들과 향후 협

력방안 모색 논의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정책 수립 필요

: 행정 분야 AI 도입 및 사회적 영향 분석 모델은 서울형 디지털행정

고도화에 있어 선진 사례로 참고 가치가 높음.

② 광역 연합체 모델 연구

: 기초지자체 간 연합을 통해 도시계획·환경·경제를 통합 운영하는

구조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기능 재조정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음.

③ 국제 교류의 전략적 확대 필요

: SLW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혁신 사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교류 지자체와 공동프로젝트 기반을 확대해야 함.

④ AI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 지표 개발 검토

: 프랑스 모델을 참고해 서울시도 공공 AI 정책의 영향력 측정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지속가능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⑤ 도시환경과 시민 삶의 질 중심 정책 전환 필요

: 도심과 외곽 균형 발전, 자연친화적 공공공간 확대는 서울 도시계획의

핵심과제와도 직결됨.

라. 방문 사진자료



5. 파리 동부 마흔강(Marne River) 수변 재생 공간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4.(금) 12:00

◦ 방문장소: 프랑스 파리 동부 마흔강변(Marne River)에 조성된 시민

수변공간

◦ 방문목적: 현장시찰

- 도시 외곽지역의 기후 대응형 수변공간 조성 사례 확인 및 필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도시여가공간 모델 현장 시찰을 통해,

서울시 하천 및 수변공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수변 공간 조성 배경 및 지역 특성

◦ 본 시설은 파리 동부지역을 흐르는 마흔강(Marne River) 상류 지점에

위치한 자연형 수변공간으로, 해당 지역은 마흔강과 세느강이 합류하는

지점과 인접함.

◦ 2020년대 들어 기후위기와 폭염 대응을 위해 주민들의 여름철 피서

공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자치단체에서 공공 수영 공간 조성을

본격화함.

◦ 2024년부터 정수 및 필터링 시스템을 갖춘 수질 정화공간을 시범 .

운영하고 2025년 6월 정식 개장하여 시민에게 개방됨.

◦ 공공 수영장(어린이·성인용) 2개소를 개장하고, 시민 대상 예약 시스템을

도입함.



② 친환경 정수 시스템 도입 (Water Secure Swim)

◦ 수질 문제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일반인의 수영이 금지되었던 구간

이었으나, 최근 필터링 기술 발전으로 일부 공간에 한해 제한적 개방함.

◦ 강물 일부를 별도 수조로 유입 → 정수 및 필터링 처리 → 시민 이용

공간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설계됨.

◦ 수직 정수 방식이 적용되며, 수심은 최대 2.5m로 설정되어 안전성과

수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킴.

③ 도시 열섬 완화 및 시민건강 증진 기능

◦ 여름철 폭염 대응 공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 2025년 여름에는 지역 기온이 38도까지 상승함에 따라 이용 수요가

급증함.

◦ 단순한 수영장 기능을 넘어, 도시 속 쿨링존(cooling zone)으로

기후적응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중임.

④ 역사성 회복 및 지역사회 반응

◦ 본 시설은 과거 20세기 초반까지 자유롭게 시민들이 강수영을 즐기던

장소였으나, 수질오염으로 중단됨.

◦ 약 60여 년 만에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식 개방한 첫 사례로, 지역

내 상징성과 주민 지지도가 매우 높음.

◦ 시민들은 “도시 내에서 자연과 여가가 어우러진 삶의 질 향상 공간”

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서울시 도심 수변공간의 기후대응형 활용 가능성 확대 필요

: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 서울의 도시하천 역시 폭염 대응 및 시민

여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② 정화기술 기반 수변 여가공간 모델 도입 검토 필요

: 직접 유입이 아닌 간접 순환 정수형 수공간 개념은 서울시에도 기술적·

제도적으로 접목 가능함.

③ 수질·위생 기준 유연화

: 현재 서울시는 수질 기준이 엄격해 하천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부터 시범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④ 도시열섬 완화 및 환경복지 정책 연계 추진 필요

: 기후적응형 도시계획에서 공공 수공간을 단순 환경사업이 아닌 복지

시설로 전환할 수 있음.

⑤ 시민 체험 기반 도시브랜딩 가능성 확보

: 하천이 단순히 경계나 배수 기능이 아닌, 도심 내 일상적 휴식과

브랜드 경험의 중심으로 재인식되어야 함.



라. 방문 사진자료



6. 파리 웨스트필드 포럼데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5.(토) 10:00

◦ 방문장소: Westfield Forum des Halles 상업·환승 복합단지(파리 1구)

◦ 방문목적: 현장시찰

- La Canopée(카노피)의 투명 지붕 구조를 통해 지상과 지하 공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공간 설계 및 글로벌 쇼핑 복합단지와 공공교통

환승 허브의 복합 운영 사례를 시찰하여, 서울 상업·환승 공간 재정비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건축 구조 및 공간 구성

◦ 2016년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쳐 완성된 ‘La Canopée’는 유리와

금속 구조가 어우러진 세련된 캐노피 공법으로, 내부 공간에 풍부한

자연채광을 제공함.

◦ 지하 3~4층 몰과 연결된 대형 공공광장(Place Verticale)은 보행자

이동 흐름과 시각적 개방성을 강화함.

② 쇼핑, 문화, 환승의 복합 허브

◦ 연간 방문객 약 3,400만~5,000만 명으로 프랑스 최대 쇼핑단지 중

하나임.

◦ 상업시설 외에도, UGC Ciné Cité 멀티플렉스(유럽 최대 영화관),

Forum des images(영상센터), 음악·무용·힙합 문화공간 등이 함께

입주하며 문화를 위한 다기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③ 환승 시스템 및 교통연계

◦ 지상 광장은 Châtelet–Les Halles 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메트로

1·4·7·11·14호선 및 RER A·B·D 노선 이용이 가능함.

◦ 보행과 교통 환승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구조로, 다양한 도시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한 복합 도시 모델로 평가됨.

④ ‘Grand Paris Express’ 홍보 전시 공간(Pavillon)의 역할

◦ 캐노피 아래 설치된 전시 공간(Pavillon)은 Grand Paris Express

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으로 운영됨.

◦ 특히,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직접 기획자로 참여해 360도 영상과

전시물을 통해 도시와 교통 인프라 재생의 중요성을 쉽게 설명하고 있음.

⑤ 공간의 장단점 및 평가

◦ 유리 지붕으로 채광이 풍부하고 개방감 있는 구조 덕분에 쇼핑과 환승

경험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

◦ 다만, 일각에서는 상업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이 지하 도시와 충분히

연결되지 않아 단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채광을 활용한 캐노피형 공공 공간 도입

: 서울 강남·시청역 일대 등 입체환승허브 지역에 채광·환기·시각 연결성을

강화하는 캐노피 구조를 적용하여 도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② 문화-상업-교통 복합 플랫폼 활성화

: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영화, 예술, 공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

합 문화공간을 만들어 시민 참여와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③ 지하와 지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설계 필요

: 지하몰과 지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수직·수평 공공 연결 공간 설계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도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음.

④ 도심 전시관(퍼빌리온)을 공공교육 공간으로 활용

: 공공사업 홍보·시민초청 전시 공간 등 도심 환승공간을 공공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사례도 도입 가능함.

⑤ 상업과 공공의 균형 필요

: 민간 상업시설과 더불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설계하고 제도적으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함.

라. 방문 사진자료



7. 템즈 클리퍼스 (Uber Boat by Thames Clippers)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6.(일) 09:00

◦ 방문장소: 템즈 클리퍼스

◦ 방문목적: 현장시찰

- 도심형 수상교통 인프라(정류장, 환승체계, 서비스), 친환경 선박체계,

운영 편의성, 지역경제 연계전략 등의 선진 운영모델을 심층 조사하여,

서울 한강버스 정책의 실효성 제고 도모를 위함.

나. 방문 주요 내용

① 노선 및 운항 체계

◦도심 주요지(오피스, 문화시설, 관광명소, 주거지)를 다수 연결함.

(15개 이상 정류장)

◦ 아침/저녁 출퇴근 집중 배차, 낮·야간 유람 등의 다양한 이용 패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운영하여 연간 약 3~4백만 이상의 이용객을 유치

하고 있음.

② 환승 및 접근 인프라

◦ 지하철, DLR(경전철), 버스 등과 직접 환승 가능하도록 선착장을 설계함.

◦ 선착장마다 실내 대기공간, 편의점, 마켓, 공유 자전거 설비를 구축함.

③ 스마트 서비스

◦ QR코드 모바일 티켓, 실시간 위치·운항 안내 디스플레이, 정기권 할인

상품, 장애인·고령자 우대서비스 등을 도입함



④ 지역 활성화

◦ 선착장 인근에 상시 마켓, 카페, 야외 공연, 지역축제 등 상업·문화

행사를 연계하여 운영함.

⑤ 친환경 정책

◦ 전기선박, 저탄소 캠페인, 선상 분리수거함, 노후 선박 폐기 및 업사이클

인프라를 조성함.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한강버스 운영 시, 노선 다양화 및 출퇴근·관광·여가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운행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대중교통 환승과의 연계정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정류장 기반시설(대기실, 자전거 보관 등)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등 첨단시스템화가 필요함.

◦ 한강과 연계한 상업, 문화행사 활성화를 통해 한강 활용가치와 지역

상권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라. 방문 사진자료



8. 런던 브릿지 시티(London Bridge City)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25. 7. 6.(일) 11:00

◦ 방문장소: 런던 브릿지 시티

◦ 방문 목적

- 수변 업무·상업·문화 복합개발 모델 및 시민참여형 공공공간 운영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서울 한강변 복합개발 및 도시공간

개발정책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 내용

① 복합적 도시공간

◦ 템즈강 남단에 업무지구, 상업시설, 주거 및 공공광장(The Scoop)

등을 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역사자산(런던타워, 타워브릿지 등)과

현대 디자인이 공존하여 결합된 공간임.

② 공공·문화 공간 활성화

◦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플리마켓, 계절별 야외영화·공연, 어린이

놀이공간, 임시 팝업 부스 등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특색

조명, 라이브 공연 등이 진행되는 등 야간 도시활동도 활성화되어 있음.

③ 공공디자인

◦ 수변 산책로와 계단식 광장, 조경·녹지 디자인 등의 조성으로 공공

도심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업무·상업·문화·주거·공원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 도입모델로, 단순

용도별 분할이 아닌, 융합형 개발 모색의 시사점이 되고 있음.

◦ 여의도나 청계천 등 수변지역에 ‘The Scoop’ 과 유사한 공공광장 및

시민참여문화(무료행사, 마켓, 팝업 등), 야간 문화활동 등의 확대운

영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서울의 한강변 복합개발 시 축제, 마켓, 야외공연 등 상설 시민행사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며, 다만 안전한 공개공간 설계에도 유념해야 함.

라. 방문 사진자료



9. 도크랜드(Docklands), 그리니치(Greenwich) 일대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25. 7. 6.(일) 14:00

◦ 방문장소: 도크랜드, 그리니치 일대

◦ 방문 목적: 현장시찰

- 항만·산업노후지에서 미래형 금융·업무·주거 복합특구로 전환한 도시

재생 추진전략 심층 조사 및 서울 한강변, 도시 유휴지 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복합재생 모델을 분석하고자 함.

- 세계유산·문화자원, 친환경 주거단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복합사례를

체험하고, 서울 한강변 개발 시, 역사·미래, 문화·자연공원, 커뮤니티

조성 등의 융합전략 적용을 탐색해보고자 함.

나. 방문 주요 내용

① 공간 재생·복합화

◦ 과거 항만 창고구역을 재개발하여 세계적 금융업무지구(카나리워프)와

고급주거단지, 쇼핑몰, 박물관 지역으로 탈바꿈함.

◦ 도크랜드 박물관, 역사지구, 산책로, 수변광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② 주거·커뮤니티 활성화

◦ 다양한 주거형태(고층아파트,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참여형

수변공원 조성 및 주민 커뮤니티 운영 등 주민참여 공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공간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청년 창업,



예술교육, 주민협력 행사)도 진행되고 있음.

③ 교통 및 접근성 혁신

◦ DLR 경전철, 버스, 수상교통 등 다양한 도시교통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도보·자전거 길, 공유교통 설비 등 저탄소 이동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음.

④ 공공공간 다양화

◦ 수변공원, 주말마켓, 다양한 녹지와 야외쉼터, 가족단위 이용자 위한

친환경 놀이시설 등 공공공간의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⑤ 역사·문화자원 활용

◦ 그리니치 천문대(본초자오선), 국립해양박물관, 세계유산 등 역사적

자원과 전통 마켓, 문화축제 등의 문화자원을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음.

⑥ 친환경 미래주거 단지(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Greenwich

Millennium Village)

◦ 저에너지 주택, 친환경 재료, 대규모 공원과 산책로, 공동체 정원 등

도시 내 생태와 공공공간을 조화롭게 조성함.

⑦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 인프라

◦ 어린이·청소년 문화 활동, 시민 자원봉사, 예술축제 등의 참여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가족·노년층 생활체육, 공공예술, 지역

상권과 결합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장안평·마곡 등 유휴 산업지에 역사 복원을 동반한 현대적 복합재생

모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겠음.



◦ 공간설계와 다불어, 커뮤니티센터, 공유 기반 시설 등 주민주도 공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친환경 교통·주거·에너지 인프라 등의 복합개발 전략 추진이 필요함.

◦ 런던의 선진 도시공간들은 각기 특색 있는 복합공간 조성과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 공공성 강화, 친환경 정책,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고 있음.

◦ 서울시도 한강변 등 공공공간 개발에 있어 이러한 복합화, 공공성,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라. 방문 사진자료



10. 런던아이(The London Eye)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25. 7. 6.(일) 16:00

◦ 방문장소

◦ 방문 목적: 현장시찰

- 세계적 관람차의 운영 시스템, 관광객 유치전략,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방안 조사를 통해, 서울 대관람차 추진 시 관광·문화 복합공간 운영

모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 내용

◦ 템즈강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대표적 랜드마크 대관람차로, 연간 약

4백만명이 방문함.

◦ 계절·테마별 미디어아트, 야간조명, 광장과 연계된 문화·이벤트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및 주변 산책로·광장·상업시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운영

방식을 확장하고 있음.

◦ 온라인 예매, 다국어 안내, 체계적 대기·안전 운영 등 이용자 중심 서

비스를 도입함.

◦ 학교·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서울 대관람차도 단순 조망이 아닌, 문화·체험·상권 활성화와 연계된

복합 랜드마크로 기획해야 함.



◦ 또한 보행 접근성, 대중교통 연계,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도 필요함.

◦ 일회성 관람이 아니라, 경관체험과 콘텐츠 중심의 문화체험을 복합하여

설계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역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라. 방문 사진자료



11.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7.(월) 09:00

◦ 방문장소: 헤더윅 스튜디오(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지역 소재)

◦ 방문목적: 기관방문

- 세계적 건축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도시공간 및 공공디자인 철학

및 서울 노들섬 프로젝트 설계의도를 청취하고,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Heatherwick Studio 소개 및 디자인 철학

◦ 2001년 설립,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 200여 명의 디자이너, 건축가,

조경가, 엔지니어와 협업 중임.

◦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설치미술, 엔지니어링을 융합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추구함.

◦ “기능적이되 감성적인 건축”, “기억에 남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스튜디오의 핵심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람이 오래 머물고 싶고, 만지고, 거닐고, 감동할 수 있는 도시 건축이

중요하다”고 설명



② 대표 프로젝트 사례 소개

◦ Vessel(뉴욕): 조형성과 보행 체험을 결합한 구조물. 도시 속 ‘걷는

예술’의 대표 사례

◦ EDEN(싱가포르): 싱가포르 자연과 고층 주거 건축의 조화를 구현한

수직 정원형 타워

◦ 1000 Trees(상하이): 건물 위에 실제 나무 수백 그루를 심은 자연

+건축 복합 설계

◦ Coal Drops Yard(런던): 산업유산 보존과 현대적 상업공간 재구성을

융합한 재생사업

③ 노들섬 프로젝트 설계 주요내용

■ 도시 맥락 분석 및 입지 해석

◦ 노들섬은 서울 도심 한복판, 한강 가운데 위치하지만 차량 중심 인프라와

고립된 보행환경으로 인해 시민 접근성이 제한된 공간임.

◦ 헤더윅은 해당 입지를 “도시 속 미지의 공간(urban unknown)”이라

정의하고, 이를 ‘시민이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섬’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라 밝힘.

■ 건축 개념: ‘지형처럼 보이는 건축’

◦ 전통적인 건축물보다는 ‘조형적 언덕(a man-made hill)’을 조성해

시민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건축적 지형을 구현함.

◦ 지붕은 ‘건축 구조물’이자 ‘보행 가능한 공공 경사면’으로 기능함.

◦ 기존 지반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곡면을 활용해 시야를 열고, 도시·

강변 조망을 극대화함.



■ 시민 체험 중심 설계

◦ 건물은 특정 용도에 국한되지 않도록 다층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공연장, 시민휴게공간, 예술창작실, 카페 등 복합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지붕 위를 걸을 수 있게 설계함으로써, 건축과 시민 경험 간의

물리적 접촉을 유도하였으며, “서울 시민이 산책하며 바라보는 풍경과

눈높이를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함.

■ 재료 및 질감에 대한 감성적 접근

◦ 주 재료로 금속이 아닌 목재, 석재, 자연조화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도시적 따뜻함’ 구현함.

◦ 건축물이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손에 닿는 감촉’을 줄 수 있도록 세부

마감에 집중함.

◦ “공공건축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조망과 경관 고려

◦ 섬 전체를 감싸는 지붕의 곡면은 도시와 강변 풍경을 연결하는 시각적

프레임으로 작동함.

◦ 건물 내부뿐 아니라 외부 경사면과 옥상 공간에서도 서울의 풍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망 가능하게 하여, 서울 고유의 ‘산과 강이 조망되는

도시 구조’를 반영하여 설계함.



■ 접근성 및 보행 동선 설계

◦ 동측과 서측에서 보행자 진입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자연스럽고 유도적인

경사 구조로 접근하여, ‘접근로’가 아닌 ‘도시적 여정(urban

journey)’이 느껴지도록 설계함.

◦ 시민이 머무르고, 둘러보고, 올라가고, 쉬었다가, 공연을 감상하는

다양한 도시 경험을 유도함.

■ 노들섬 공간 구성의 핵심 철학

◦ “노들섬은 시민의 시선을 바꾸고, 서울을 다르게 보게 만들기 위한 공간”

으로서, 건축적 장식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 사이의 감성적 연결을

통한 공공경험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함.

④ 서울 및 한국 도시문제에 대한 조언

◦ 헤더윅은 서울을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매우 역동적인 도시라고 평

가함.

◦ 그러나 서울의 건축이나 공공공간이 기능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정서적으로 오래 남는 공간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

◦ 앞으로의 도시계획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편리한 구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고, 관계 맺고,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서울처럼 밀도가 높은 도시는, 수직 공간을 더 잘 활용하고,

입체적인 보행 체계를 갖추는 한편, 공공성과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라.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고립된 도시공간의 재연결 전략 필요

◦ 노들섬처럼 중심에 위치했지만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걷기

편하고, 전망이 좋고, 문화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함.

② 지형처럼 느껴지는 건축기법 도입 필요

◦ 건축물을 평면적으로 짓는 것보다, 시민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

옥상 산책로, 건축형 공원 등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시민 체험을 풍부

하게 하는 건축기법을 도입하도록 함.

③ 시민 체험 중심 공공건축 확대

◦ 공공건축 설계 시, 단순히 '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넣는 것이 중요함.

◦ 시민이 일부러 찾는 것이 아니라, 걷다가 자연스럽게 앉고 머물 수 있는

편안하고 열린 공공공간 설계가 필요함.

◦ ‘보이는 조형물’보다 ‘느끼는 구조물’로 공공건축 개념 전환을 유도함.

④ 기억과 감정을 남기는 디자인 기획

◦ 도시 속 공간이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억과 감정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공원, 복합환승시설, 하천변 공간에서의 감성디자인 가능성 탐색이

필요함.



⑤ 서울형 공공건축의 국제 교류 기반 마련

◦ 헤더윅 스튜디오처럼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잘 하는 글로벌

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도서관, 환승센터, 공원시설 등 서울의 주요 공공건축을

국제적 설계사와 함께 기획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라. 방문 사진자료



12. 코올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7.(월) 12:00

◦ 방문장소: 코올드롭스 야드(King's Cross, 런던)

◦ 방문목적: 현장시찰

- 산업유산 재생과 창의산업 기반 도시공간의 복합 활용 사례 시찰을

통해 산업 기반의 폐시설을 문화·상업·창업공간으로 전환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내 유사 재생사업 추진 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 Coal Drops Yard는 19세기 중반 철도용 석탄 하역 창고(1851년

완공)를 런던 시내 핵심 상업·문화 복합지구로 재생한 공간임.

◦ 이 지역은 King’s Cross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King’s

Cross Central)의 핵심지로, Heatherwick Studio가 리노베이션

디자인을 맡았음.

◦ 설계의 핵심은 기존 벽돌 창고 건물의 외형을 보존하면서도, 두 동의

지붕을 곡선형으로 연결해 현대적인 쇼핑 공간과 공공광장을 조화시킨

데 있음.

◦ 상층부는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층부는 다양한 소규모 브랜드, 스타트업 숍, 식음료 매장

등이 입점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음.



◦ 특히 외부 공간은 광장, 분수, 계단식 관람공간 등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 여름철에는 야외

영화 상영, 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Coal Drops Yard 인근은 영국 내 문화 중심지인 King’s Cross

및 Granary Square와 인접하여,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과 창작

종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과거 산업 기반이던 공간을 공공성과 상업성, 창의성이 결합된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 ‘도시적 경험을 유도하

는 장소’로 성공적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서울 내 유휴 산업시설 재생 시 활용모델

: 서울 내 준공업지역 및 폐산업부지 재생 시,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창의적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모델로

참고 가능함.

②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 설계

: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 단순한 상업화가 아니라 시민이 머무르고 체험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포함시켜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함.

③ 도시재생의 디자인적 개입 중요성

: 건축물과 공간 디자인이 시민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시 재생사업에도 감성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④ 역사적 맥락을 보존한 공간재생 사례

: 오래된 건축물과 장소의 정체성을 살려 새로운 기능을 입히는 방식은

시민의 기억과 장소에 대한 애착을 동시에 고려한 재생 방식으로

서울시에도 적절히 적용 가능함.

라. 방문 사진자료



13. 바킹앤대그넘자치구의회(LondonBoroughof BarkingandDagenhamCouncil)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7. 8. (화) 13:00

◦ 방문기관: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 방문목적: 기관방문

- 도시재생과 복지·보건·주거·창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포용과 건강격차 해소 등

포용적 도시전략의 시사점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아울러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참여 독려를 위한 초청장 전달식도

진행함.

◦ 주요 참석자

- 바킹앤대그넘 시의회 관계자

- 템스 프리포트(Thames Freeport) 관계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위원장 및 소속 위원 11명

나. 기관 개요

① 바킹앤대그넘 자치구

◦ 런던 동부에 위치한 바킹앤대그넘(Barking and Dagenham)은

런던 33개 자치구 중 하나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도시재생, 산업

전환, 복지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 중임.

◦ 과거 산업지대였던 템즈강 유역을 중심으로 5만 호 이상 주거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아 사회적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영국 최대 영화촬영단지 등 창의산업 유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음.

② 템스 프리포트(Thames Freeport)

◦ 템스 프리포트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Freeport) 중 하나로,

런던 동부 템스강 유역에 위치한 DP 월드 런던게이트웨이(London

Gateway), 틸버리항(Port of Tilbury), 포드 다게넘(Ford

Dagenham) 산업단지를 핵심 축으로 구성됨.

◦ 해당 지역은 세제 혜택, 규제 간소화, 물류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며, 제조·물류·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함.

◦ 특히 자동차 산업 재편,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산업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거 공급, 교육, 일자리 연계 도시재생과 통합적

으로 운영되고 있음.

◦ 템스 프리포트는 한국 기업(사회복지·의료기술 분야 등)의 유럽 진출

사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도시정책·산업 교류 협력을

적극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함.

다. 주요 협의내용

◦ 서울시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바킹 자치구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 사업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저소득층 및 난민 대상 통신비 지원, 무료 Wi-Fi,

공공 컴퓨터 이용시설 확충 등 정책 교류 필요성을 논의함.

◦ 바킹 자치구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주거, 복지,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임.

◦ 템스 프리포트(Thames Freeport)와의 협력 아래, 서울과 런던 간

창업·산업 교류 기반 구축도 제안됨. 실제 서울 소재 12개 기업이

런던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및 건강기술 분야에서 7천만

파운드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사례를 공유함.

라.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복합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도시전략 모델

◦ 바킹엔대그넘 자치구는 복지, 보건, 교육, 일자리, 도시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단절 없이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실현 중임.

서울시 역시 유사한 복합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의 도입이 필요함.

② 저소득층의 건강 격차 대응 전략

◦ 바킹엔대그넘 자치구에서는 54세에 만성질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런던 중심부에선 평균 70대에 발생함. 소득·거주지에 따른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건강 생활습관 개선, 공공 체육시설,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

③ 스마트시티와 복원의 연계 추진

◦ 바킹엔대그넘 자치구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건·복지와 연계하여 불평등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 중임.

서울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정책(예: 건강 모니터링, 고독사

예방 시스템 등)과의 융합이 필요함.



④ 시민 체감 기반의 행복 지표 활용

◦ 바킹엔대그넘 자치구는 행복지수보다 ‘결핍지수(Index of Multiple

Deprivation)’에 주목하며 정책을 설계함. 서울시도 생활체감형

통계(소득, 주거, 건강, 교육 등)에 기반한 정책 수립으로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 있음.

⑤ 국제 교류 기반 강화

◦ 템스 프리포트 관계자는 서울과의 지속 협력 의지를 밝히며, 비즈니스·

도시정책 교류를 확대하길 희망함. 2025년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

인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MW)’ 행사에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정기 교류체계 구축 검토가 필요함.

마. 방문 사진자료



Ⅴ 주요사항 및 시사점

연번 방문기관 방문목적 주요 사항 및 시사점

1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 DPA)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공공건축과 도시설계 철학을

공유받고, 서울시 고밀도

지역과 공공시설의 설계에

적용 가능한 공간 구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

페로는 공공건축에서 ‘지형화 건축’, ‘감각적 공공성’,

‘보행 중심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서울과

같은 고밀도 도시에서 시민의 감성과 체류 경험을

높이는 설계전략으로 유의미함. 단순한 기능 중심이

아닌, 기억과 정체성이 남는 도시 공간 기획 필요.

서울형 공공건축 설계기준에 ‘디자인 국제협업’ 조항

도입도 검토 가치가 있음.

2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대형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상징성, 도시맥락

속 배치를 체험하고,

서울시복합문화공간개발시

적용 가능한 설계전략과

시민이용 중심 공간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 위함.

4개의 타워형 서고가 마치 열린 책처럼 배치된

상징적 디자인은 도시 내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

하며, 지상·지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용자 친화적 구조를 갖춤. 서울 공공도서관

등 대형공공시설 설계 시, 상징성·접근성·감성적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 설계 필요. 도시 내 공공

건축이 문화 아이콘이 되도록 기획해야 함.

3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

(Villejuif–

Gustave

Roussy

Station)

체험형 지하철역 구조를

살펴보고, 도시 내 지하

공간의 미적·기능적 통합

설계사례를 통해 서울의

지하철역 및 보행동선

재설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일반적인 환승역을 넘어 ‘도시적 경험 공간’으로

재해석된 사례로, 지하공간임에도 채광과 조망이

확보되며, 곡선형 통로와 경사형 보행 동선이

도입되어 공간 체류감이 우수함. 서울시 강남대로·

영동대로 등 고밀도 지역의 지하공간 설계에 있어

시각적·정서적 만족도를 높이는 디자인 전략 도입

필요. ‘기능+경험’의 융합 설계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될 수 있음.

4

파리동부구역

행정청

(Paris Est

Marne et

Bois)

파리 대도시권 내 광역

행정청의 디지털 정책과

AI 행정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주민

참여 기반의 AI 서비스

설계 사례를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행정혁신

정책 수립에 필요한

파리동부행정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복지·교육·교통 등 서비스 성과를 계량화

하는 지표체계도 자체 개발 중임.

서울시는 자치구 단위에서 AI를 단순 기술도입이

아닌 ‘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 데이터 연계 체계 등을 정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맞춤형 AI

실험지구’ 조성이 필요함.



시사점을 얻기 위함

또한, 디지털 기술이 소외계층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형 ‘AI 포용도시’ 구현에 있어 유용한 사례가

됨.

5

파리동부

마흔강

(Marne

River)

수변공간

파리 동부권의 마흔강

수변 재생 사례를 통해

노후 수변공간의 친환경

정비, 주민 참여형 공간

기획, 자연과 도시의 공존

전략을 살펴보고, 서울

중랑천·안양천·한강변

재생에 적용 가능한

통합적 수변정책을 모색

하기 위함.

마흔강 일대는 단순한 수변 정비를 넘어, 주민

커뮤니티 활동과 생태 회복을 결합한 통합형

수변재생 전략이 돋보임. 기존의 콘크리트 제방

대신 생태형 저류지와 완충녹지를 도입하고,

도시민이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산책로, 수변

무대, 자전거도로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됨.

서울의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등도 단순 정비를

넘어서 ‘생활 속 수변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행 중심 재설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시정부 협력 구조 확립이 필요함.

또한, 수변공간을 단일 기능이 아닌 ‘환경+문화

+방재+관광’의 복합 플랫폼으로 기획하는 것이

향후 도시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6

웨스트필드

포럼데알

(Westfield

Forum des

Halles)

파리 중심부 대형 환승

거점과 복합쇼핑몰이

융합된 공공공간 설계

사례를 통해, 지상·지하

공간의 연계 구조와

문화·상업·교통이 통합된

복합시설 운영 전략을

파악하고, 서울도심 (시청,

강남역, 청량리역 등)의 입체

환승공간 계획에 활용

하기 위함.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은 유리 캐노피 ‘La

Canopée’를 통해 자연 채광과 개방감을 확보하며,

상업공간과 지하철·RER 등 대중교통을 유기적

으로 연결한 성공적 복합개발 사례임.

도시 공간에서의 체류성과 공공성, 소비와 이동의

균형을 강조하였으며, 도미니크 페로가 큐레이터로

참여한 전시관(Pavillon Grand Paris Express)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홍보·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

서울 도심에도 환승 중심 공간에 공공성과 감성적

체류 요소를 강화하고, 상업-문화-교통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이 필요하며, 특히 디자인과 콘텐츠

큐레이션을 결합한 도시홍보 공간 도입이 시사점이

됨.

7

템즈 클리퍼스

(Uber Boat

by Thames

Clippers)

런던의 수상 교통 시스템인

템즈 클리퍼스를 체험하고,

도시 내 일상적 이동

수단으로서 수상버스의

기능과 운영 체계, 환승

연결성 등을 확인하여

서울시 한강버스 도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템즈강을 따라 운행되는 템즈 클리퍼스는 지상

교통망과의 연계가 우수하고, 정기적·일상적 통근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서울의 한강버스 도입 시,

기존 지상 교통수단과의 통합 운영 및 스마트

결제 시스템 접목도 고려해야 함.



8

런던 브릿지

시티

(London

Bridge City)

템즈강변 핵심 복합개발

사례인 런던 브릿지 시티의

도시디자인, 수변 보행네트

워크,역사·문화·상업의

통합 전략을 관찰하고,

서울 한강변 도시계획의

수변개발에반영할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함.

런던 브릿지 시티는 타워 브릿지에서 시청사,

오피스, 문화시설, 상업공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변복합지구로, 워터프론트를

‘도심의 일상 속 공간’으로 재구성한 대표 사례임.

유연한 보행동선, 거리예술과 문화이벤트, 수변

광장 등 다양한 공간활용이 인상적이며,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장소 활성화를

실현함.

서울의 한강변도 ‘공원’ 중심이 아닌 ‘복합공간+

보행축+문화이벤트’ 중심의 공간기획이 필요하며,

특히 용산여의도잠실 축에 민간참여형 복합개발

모델을 도입할 시 참고할 만한 전략임.

9

도크랜드 &

그리니치

(Docklands

&

Greenwich)

산업 항만지역이 창의

산업지구 및 주거·상업

복합지구로 탈바꿈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변

공간의 복합개발 및

교통체계 연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함.

도크랜드와 그리니치 일대는 철도·수상교통·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복합된 고밀 수변도시로

재편되었으며, 산업 유산(크레인, 창고 등)을

재생자원으로 활용한 창의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음.

템즈강과 연계된 다양한 수상교통 실험, 혼합용도

주거지, 기업입주 전략 등은 서울 준공업지역

재편에서 참고할 수 있음.

서울시는 안양천·중랑천 인근의 낙후 산업지대

정비에 있어 ‘기반시설-문화산업-수변보행축’을

결합한 융합형 도시재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주도와 민간투자가 균형된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됨.

10

런던아이

(The London

Eye)

런던 도심과 템즈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대관람차

시설을 체험하며, 관광

명소로서의 상징성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대관람차 사업의

정책적·공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런던아이는 도시의 대표 관광지이자 템즈강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상징적 구조물로

자리 잡고 있음. 관람차 자체가 관광 콘텐츠이자

도시 이미지 형성 요소로 기능하며, 주변 상권과

문화공간 활성화에도 기여함. 서울 대관람차

추진 시 도시의 상징성, 수변 접근성, 주변 문화·

관광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운영수익모델 확보가

중요함.



11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

(Heatherwick

Studio)

세계적인 디자인 건축

그룹인 헤더윅 스튜디오의

도시공간 및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 철학을 청취

하고, 서울시의 공공공간

조성과 공공건축 디자인에

감성적 접근과 창의적

실험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헤더윅은 기능 중심의 전통적 건축과 달리,
시민의 감정, 기억, 감각을 자극하는 감성적 디
자인을 강조함.
서울의 공공건축은 기술적 완성도에 비해 감성적
체류 요소나 도시경관과의 융합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있었으며, 이는 강남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한강변 환승센터, 도서관·공원 등 대형
공공시설 설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
특히 노들섬 설계 관련 조언에서는, 섬의 ‘물리적
고립’ 문제를 조망, 보행,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
재해석해야 한다고 조언하였고, 도시계획에서
지형화 건축, 수직 공간 활용, 느끼는 공간 설계 등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함.
서울시의 향후 공공건축 기준과 설계공모 방식에
감성적 설계 요소, 글로벌 디자인 파트너십 등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시사함.

12

코올 드롭스

야드

(Coal Drops

Yard)

과거 산업 유산이 창의

산업 복합문화지구로

탈바꿈한 사례인 코올

드롭스 야드의 재생 전략을

관찰하고, 서울 준공업

지역의 도시재생 및 산업

유산 보존 활용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함.

코올드롭스 야드는 19세기 석탄 저장 창고를
보존하면서, 루프를 곡선으로 연결한 헤더윅의
디자인으로 새로운 문화·상업 복합공간으로 재
탄생함.
단순한 리노베이션이 아닌, 도시 정체성과 장소
기억을 살린 감성적 재생이 특징이며, 젊은 창업자,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입주하며 도시 활력을
이끌고 있음.
서울 금천구, 영등포 문래동 등도 노후 산업지와
창의산업, 수변공간을 결합한 유사한 여건을 갖고
있어, ‘산업유산+창의경제+공공디자인’ 결합형
도시재생 모델로 참고 가능함.
서울형 도시재정비가 물리적 정비에 치우쳐 왔다면,
향후에는 정체성 보존, 창의적 활용, 감성적
설계를 결합한 재생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함.

13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Council)

런던 외곽 자치구가 추진

중인 AI·디지털 기술

기반 포용도시 전략을

청취하고, 서울시의 AI

활용 정책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방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함.

바킹앤대그넘 자치구는 런던 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와 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전환 전략을 추진 중임.
특히 공공시설·도시계획에 데이터 기반 분석을
도입하고, 주민 참여형 도시모델을 실험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서울의 디지털 포용 정책에
중요한 참고 사례임.
자치구 단위에서 AI 기반 정책실험을 유연하게
수행한 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동행
플라자, 스마트 행정 시스템, 지역 맞춤형 공공
서비스 개선에도 시사점을 제공함.
또한 디지털 인프라와 물리적 도시공간 개선을
연계한 전략은, 향후 서울 동북권, 서남권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과의 접목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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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서울시 공공건축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디자인 거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공건축과 도시공간의 감성적  

전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함. 

ㅇ 또한 대표단장으로서 도시 복합개발, 공공성 강화, AI기술 융합 등 

다양한 주제의 기관방문을 통합적으로 시찰하고, 글로벌 서울형  

도시정책의 비전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김 태 수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

◦ 기능 중심의 도시계획을 넘어 감성과 기억을 담는 도시 건축을

제안하는 대표적 글로벌 건축 그룹으로, 서울 삼성동 현대차

GBC 인근 개발에도 참여 중임.

◦ 페로는 “기억을 남기는 공간, 감각을 자극하는 건축이 공공성을

0담보한다”고 강조하며, 건축물 자체가 지형화되어 시민 보행과 조

망, 체류를 유도하는 디자인 개념을 소개함.

◦ 특히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도시 경관의 일부로 기능하면서도 도시

속 고립된 공간을 어떻게 재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프로젝트로, 서울시가 계획 중인 복합공공건축의 선례로 주목할



가치가 있음.

②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

◦ 영국을 대표하는 창의적 디자인 그룹으로, 도시 인프라와 예술성을

결합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함.

◦ 런던의 Coal Drops Yard, Google 캠퍼스, New York

Vessel 등은 모두 도시의 일상에 감성적 감흥을 더한 사례로,

공공건축이 시민의 ‘비계획적 체류’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 노들섬 설계 제안을 통해 “서울은 기술과 속도,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이며, 이제 감정과 감각도 도시계획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서울시 공공디자인 및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보이는 조형물에서 느

끼는 구조물로”라는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③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Villejuif–Gustave Roussy Station)

◦ 도시 공간의 입체화, 지상과 지하의 연결, 교통과 문화 기능의 통합

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복합공공공간 조성 전략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임.

◦ 파빌리온은 단순한 교통시설 홍보 공간을 넘어서, 도시계획과 교통

철학을 시민과 공유하는 교육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향후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대형 환승공간의 재구성 시,

교통-문화-도시기억이 통합된 공간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④ 코올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산업유산을 예술성과 공공성 중심의 복합시설로 전환한 도시재생

사례로, 서울의 준공업지 재정비 및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시사점이 큼.

◦ 기존 구조물의 물리적 특성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사례로, DPA와 Heatherwick이 공유하는 ‘건축의 기억

성과 경험성’ 철학이 체화되어 있음.

⑤ 파리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프랑스 정부의 AI 정책을 지역단위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중간지원

기관으로, 기술-복지-주거-교육 등 도시서비스 전반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실험 중임.

◦ AI 중심 공공서비스가 도시의 인프라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디지털

행정혁신 추진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함.

2. 서울시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서울형 공공건축 혁신 방향

◦ DPA와 Heatherwick 사례를 통해, 기능과 효율 중심의 기존

공공건축 기준에서 벗어나 감각, 기억, 정체성의 요소를 도입해야함.

이는 서울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청사, 환승센터 설계 시 기준 개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글로벌 건축가들과의 협업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



② 입체적 도시공간과 수직 보행체계 강화

◦ 프랑스 국립도서관처럼 지상-지하, 수평-수직 연결이 유기적인 도

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체적 설계 기준과 조망·채광·체류

요소가 반영된 도시디자인 도입 필요함.

③ AI와 공공서비스 통합 실험 도입

◦ 파리동부구역의 사례는 기술기반 정책 실험이 사회적 신뢰 및 복지

연계성과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서울시도 자치구 단위로

실험적 디지털 복지모델(예: AI 민원 도우미, 맞춤형 돌봄 등)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서울시의 글로벌 건축·디자인 협력 기반 구축

◦ Heatherwick, DPA 등과 같은 세계적 건축그룹과의 정례적 교류,

국제 아이디어 공모 추진,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 글로벌 협업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함.

⑤ 종합 제언

◦ 이번 연수를 통해 기술과 디자인, 공공성과 상업성, 기능성과 감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기회였으며,

서울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단편적 혁신이 아닌 통합적

도시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게 되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대관람차 사업과 한강 버스 도입 구상, 

수변복합개발 활성화 정책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 대도시에서의 

   랜드마크형 수변관광 인프라 구축사례 및 수상·지상 교통 연계, 

문화·상업 공간과의 복합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마포구 및 서울시 수변공간 개발에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이 민 석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런던아이(The London Eye)

◦ 템즈강변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 관광 랜드마크로, 도시 전체의

이미지 형성과 글로벌 인지도 확보에 큰 기여를 한 시설임.

단순한 놀이기구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도시를 조망하고 경험

하는 상징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서울시가 구상 중인 ‘서울링(대관람차)’ 사업에 있어, 단순한 흥미

위주의 조형물 조성이 아닌 도시브랜드 강화, 문화적 체험 콘텐츠

결합, 야경 및 수변 풍경과의 연계 설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②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런던 도심 내 수상교통망으로, 출퇴근 및 관광수단으로 기능하며

지하철·버스·철도와 자연스럽게 연계됨. 승강장 접근성, 환승 편의성,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시스템 등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구상 시 참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모델임.

◦ 특히 마포구의 경우, 망원선착장과 지상교통의 연계시스템을 구체적

으로 계획해야 할 것임

③ 런던 브릿지 시티(London Bridge City),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일대

◦ 런던 브릿지 시티는 상업·문화·관광·업무 기능이 융합된 수변 복합

공간으로, 도시재생과 민간투자의 균형을 이룬 성공사례로 평가됨.

보행 친화적인 환경과 상설 문화행사, 계절별 조경·광장 콘텐츠 등은

시민 중심의 공간운영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음.

◦ 도크랜드 및 그리니치 일대는 과거 항만·공업지대를 대규모 복합지구로

전환한 사례로, 수변공간의 공공성·경관성·주거·문화기능이 통합되

었으며, 고밀도 개발과 여유 공간 확보가 공존함.

◦ 서울 마포구도 한강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난지한강공원, 문화

비축기지 등과 연계한 수변복합축 개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교통 허브와 상업·문화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지하·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시민의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고 도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 마포구 상암 DMC와 월드컵경기장역 일대, 또는 수색역세권 개발

구역에 이러한 입체 복합공간 모델을 접목하면, 디지털 콘텐츠산업과

대중교통 중심지를 연계한 ‘디지털문화·교통 복합허브’로 발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음.



2. 서울시· 마포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서울 대관람차 구상과 랜드마크화 전략 연계

◦ 단순 놀이기구가 아닌 ‘도시 아이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위치·

야경·문화요소가 어우러져야 하며, 서울의 도시성과 스카이라인을

체험하는 상징 플랫폼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대관람차 주변에 ‘야경 명소화’, 수변문화공연, 특화 조경을 결합하여

체류형 공간으로 유도해야 함.

② 한강 수상교통과 대중교통의 유기적 연결

◦ 템즈 클리퍼스처럼 수상교통이 육상 환승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마포구 상암~여의도 구간 등에 수상교통 시범노선을 개설하여

IT 기반 예매·환승 시스템, 교통카드 연계 등을 도입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③ 마포 수변공간의 복합공간화

◦ 난지한강공원~월드컵경기장까지 복합축을 조성하고, 문화·체험·

친환경교통 요소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시민공간으로 개발

가능함.

◦ 수변공원 내 예술전시·공연·자연체험 콘텐츠를 결합하여, 런던 브릿지

시티형의 공공성과 상업성 통합 모델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④ 보행 중심 수변도시 설계 도입

◦ 런던처럼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수변 보행축 중심의 도시공간을

기획하고, 시민참여형 디자인(조명·벤치·잔디광장 등)을 반영해

생활 속 수변활동을 유도해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서초구의 남부터미널 일대 복합개발, 양재천을 포함한 수변공간의 

공공성 강화, 도시 내 환승·보행 편의 제고라는 지역 현안을 중심

으로, 도심형 환승허브·수변 복합개발·공공디자인 개선 관련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함

ㅇ 특히 공공성과 상업성, 이동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도시공간 운영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고 광 민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런던 브릿지 시티(London Bridge City),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일대

◦ 수변의 활용을 단순한 경관 감상이 아닌 ‘도시생활의 거점’으로

재정의한 복합개발 사례로 주목됨.

◦ 기존 건축유산을 보존·재해석한 외관, 광장·공연장과 상업공간의

유기적 연결, 입체적 보행동선 구성은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특히 도크랜드의 DLR 경전철, 수변 전용도로는 복합개발지 내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교통계획

모델로 참고할 수 있음.



②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파리 중심부의 대표적 지하·지상 연계형 복합환승허브로, 자연 채광과

공공성·상업성을 동시에 확보한 캐노피 구조, 입체화된 보행 네트

워크가 돋보임.

◦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 역시 고속버스·지하철·도시버스 간 환승이

집중된 교통 허브이자 상업 중심지이므로, 보행 중심 환승체계와

공공디자인이 융합된 ‘도시형 복합환승센터’ 구상이 필요함.

③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템즈강 수상버스는 관광과 일상 교통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제4의

도시교통축’으로, 환승 연계와 수상경관 활용이 탁월함.

◦ 서초구 내 양재천·우면천 등의 수변 공간도 단순한 생태복원이 아닌

‘문화형 체험 플랫폼’으로 기획해 볼 수 있겠음

◦ 예를 들어 소형 수상 자율운항 시스템, 스마트쉼터, 수변 예술전시

공간 등을 접목한 도심 속 ‘복합 수변문화축’ 구상이 가능함.

④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Villejuif–Gustave Roussy Station)

◦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 역에서 구현된 지형화 건축, 감성적 지하공간

디자인,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연출 전략은 서초구 복합환승센터

및 공공건축 개발 시, 기능 중심에서 감각·기억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함.



2. 서울시·서초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남부터미널 복합개발의 입체적 전략

◦ 기존 교통·상업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환승허브+상업+문화+공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공개발 모델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런던 브릿지 시티처럼 지하철역 상부에 공연장, 도서관, 광장 등을

입체 배치하고, 동선의 입체화를 통해 환승 피로도를 경감하는

설계유도 등이 필요함.

② 공공건축의 감성적 전환

◦ 도미니크 페로의 ‘보이는 조형보다, 느끼는 구조’ 개념을 반영하여,

공공건축에 시민 체류 유도, 감각 자극 요소, 경험 중심 설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광장과 실내를 연결하는 경사형 동선, 천창 및 캐노피 채광 설계,

수직정원·미디어파사드·공공예술 통합 설계 등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겠음.

③ 양재천을 포함한 수변공간의 기능 다변화

◦ 양재천을 중심으로 보행+자전거+셔틀버스 등 친환경 교통축을

연계한 도심형 수변 복합이동축 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 양재시민의숲역-양재천-남부터미널-예술의전당-서초역-반포천-고속터미널

까지 이어지는 '서초문화녹지벨트' 구상도 가능할 것이며, 야간 조명,

전망 브릿지, 수상예술무대 등 감성적 수변공간 조성이 도시 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④ 서울시의 설계·사업 프로세스 개선 제언

◦ 글로벌 건축가와의 설계 파트너십 제도화, 공모 단계에서 공공성·

감성성·도시미학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환승센터나 지하공간처럼 기능 중심 공간에 시민경험 중심의

설계 기준을 도입해, 도시디자인+교통계획+공간계획의 융합이

필요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도심 고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 수변지역 

활성화, 공공건축의 도시공간 연결성 제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유럽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강동구 및 서울시의 유사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김 영 철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 대규모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구성한 대표적 사례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넘어 주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공공성을

확장한 공간임.

②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

◦ ‘건축의 지형화’를 통해 시민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 내 고립된 장소를 감성적·기능적으로 재활성화

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음.

◦ 강동구 내 노후 공공시설이나 지하철역 주변의 입체적 활용 방안,

시민 보행환경 개선에 이같은 설계방식을 접목하면 도시 경험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③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Villejuif–Gustave Roussy Station)

◦ 지하공간을 단순한 철도 인프라가 아닌, 빛과 경사, 시야의 흐름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 공간으로 만든 사례임.

◦ 특히 출구 구조와 수직 동선의 효율화, 건축 디자인과 기능의 결합은

강동구 둔촌동역 및 강동구청역 등 기존 역사의 편의시설 개선에

참고할 수 있겠음.

④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강을 활용한 수상교통 체계로, 관광과 통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함.

◦ 서울시가 구상 중인 한강버스 등과 비교할 때, 강동구와 잠실·압구정·

여의도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수상교통 도입에 있어 타당성 분석과

운항 인프라 확보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⑤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일대

◦ 노후 산업지역을 수변복합개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상업·문화·

주거·교통 기능이 통합된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임.

◦ 서울 동남권 개발과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미래 성장 방향 설정 시,

기능 복합성과 공공공간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음.

2. 서울시·강동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보행약자 편의시설 개선

◦ 빌쥐프역의 사례처럼, 출입구 경사 개선, 수직 보행 동선의 효율화,



채광 설계를 활용한 심리적 편의 증진 등 기술적 디자인 요소를

강동구 기존 역사 및 공공시설에 도입 필요.

② 수변공간의 공공성 강화

◦ 도크랜드 및 국립도서관 사례처럼, 강동구 암사·광나루·성내천

수변공간에 문화·교육·소통 기능이 복합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축 연결을 통해 공공성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

으로 재정비 검토가 필요함.

③ 한강 수상교통 도입 검토

◦ 템즈 클리퍼스의 경로·속도·정시성, 환승체계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계획에 강동구의 정류장(예: 암사역

부근)을 포함시키는 구체적 정책 제안이 요구됨.

④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

◦ DPA와 같은 건축전문 그룹과 협업을 통해 강동구의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노후 공간을 기능 중심에서 감성·기억 중심으로 전환

하고, 입체적 체험이 가능한 시민공간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도시산업의 전환, AI 기반 공공서비스 확산, 수변복합 개발 등 다양한 

도시공간 혁신 사례 조사를 통해, 

ㅇ 당산동에 조성 중인 서울상상나라(서남권)와 양육친화주택의 AI기반 

생활인프라 확보방안 및 양평·문래동 일대 준공업지역 도시정비와 

산업유산 활용 방안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김 종 길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바킹앤대그넘자치구(London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Council)

◦ 런던 동부의 대표적 저소득·이민자 밀집 지역으로, 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전환을 통해 복지, 교육, 고용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음.

◦ ‘One Borough Voice’ 등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AI 챗봇과 플랫

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치구 차원의 복지 수

요 예측 및 정책 반영 체계를 갖춤.



② 파리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파리 외곽의 다문화·저소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도시

정책지표 설정,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교육, 고용, 건강 등의 영역에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점이 인상적

이었음.

◦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육아지원센터 등의 복지기반 시설에

서 AI 기반 분석 도구를 활용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③ 도크랜드 & 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지역

◦ 과거 항만·산업지였던 지역을 고밀도 비즈니스·주거·문화·교통

복합지로 탈바꿈시킨 대표 사례로, 수변과 철도, 경전철 등이

융합된 교통 거점 모델임.

◦ 영등포구 안양천과 도림천 일대도 수변·철도·도로가 만나는 교차

구간이 많으므로, 이들 지역의 교통기반 융합개발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④ 런던 케이블카(London cable car)

◦ 템즈강을 횡단하는 공중 곤돌라로, 런던시와 민간항공사가 협력하여

구축한 교통수단 겸 관광인프라임.

  ◦ 이용객은 관광객 중심이나, 일상적 통근수단으로도 활용되며, 도심 간

수직연결의 상징적 사례로 기능하고 있음.

  ◦ 케이블카 운영구간은 접근성과 조망, 체류형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

합하였으며,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경험을 제공하는 매력적 콘텐츠로

작동하고 있음.



⑤ 코올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산업창고를 문화·상업·공공디자인의 복합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로,

구조적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보행 중심의 감성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임.

◦ 이는 문래동·양평동 일대의 문래·양평동의 창고·공장 유산 보존형

정비전략과도 직결되며, ‘철거→신축’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 도시정비 모델로서 유의미함.

⑥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지하 교통시설과 지상 쇼핑·문화공간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도심 내

공공성과 상업성을 균형 있게 조성한 사례임.

◦ 유리 캐노피 구조를 통해 지상-지하 시각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환기·채광을 유도하며 보행 및 체류 경험을 개선함.

◦ 향후 영등포역 일대 지하상가 정비 및 환승센터 구축 시에도,

‘보행 중심 복합플랫폼’ 설계로의 구상 전환이 필요함.

2. 서울시·영등포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한강 곤돌라 사업 사전 검토를 위한 유사사례 시찰

  ◦ 이번 런던 케이블카 탑승은 서울시가 현재 검토 중인 ‘한강 곤돌라  

민간제안사업’(상암~선유도 구간)의 사전평가 차원에서 시찰한 것으로,

  ◦ 향후 서울시 교통 및 관광정책의 적정성, 비용 효율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시민 수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비교 모델로 활용  

될 수 있음.



  ◦ 특히 영등포구와 직접 연결되는 선유도 지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영등포구 지역 내 주요 관광·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도시 콘텐츠 전략이  

요구됨.  

  ② 수변공간과 도시철도망의 입체적 연계 필요성

  ◦ 그리니치 지역처럼 경전철과 수상버스, 곤돌라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수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향후 영등포구 일대  

환승거점(예: 선유도역 등)과 수변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복합  

환승체계 설계에 좋은 참고 사례임.

③ 산업유산 기반 창의적 재정비 전략

◦ 문래·양평동 일대는 철도·창고·공장 등 산업 유산이 밀집된 지역으로,

철거 중심이 아닌 ‘창조적 재활용’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함.

◦ 복합문화공간, 공연장, 키즈체험관 등으로 새롭게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머무르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 가능함.

④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 방향

◦ 수변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기준 완화, 준공업지역 내

복합용도 도입 허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

◦ 육아지원센터 등의 복지시설 운영시,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시민참여

프로세스 반영 등의 제도적 개선도 고려할 필요 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대형 복합개발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강남구 도시공간에 대하여   

글로벌 건축가의 도시설계 전략과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삼성동 일대 

및 강남권 광역복합개발지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ㅇ 또한 서울 도시정책에 참여 중인 도미니크 페로의 도시·건축 철학을 

직접 청취하고, 지하공간 설계, 수직공간 활용, 상징적 공공건축  

구현 전략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김 현 기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

◦ 공공건축, 교통,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기능의 집합체’가 아니라

‘도시적 경험의 장’으로 설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설계사무소임.

◦ 도시 지형과의 조화, 지하공간의 감성적 활용, 다층적 보행 구조

설계에 주목하며, 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축적 전략을

지향함.

◦ 현재 서울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시함.



◦ 페로는 “서울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감성이 부족하다”며, 도시공간이

시민의 감정과 기억을 담는 ‘체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②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 도미니크 페로의 대표작으로, 지형과 건축을 통합하여 대규모 공공

시설을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사례임.

◦ 4개의 타워와 지하 중정, 그리고 광장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도서관의

개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대도시 중심부에서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존재감을 성공적으로 구현함.

◦ 도시계획과 건축이 단절되지 않고, 지형적 조건·보행동선·문화기능이

통합되도록 디자인되었는데, 이는 향후 서울의 공공시설 및 복합개발

설계에서도 반영해야 할 중요한 설계 원칙임.

③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Villejuif–Gustave Roussy Station)

◦ 대심도 철도환승역으로,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지하공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전통적인 수직 승강기 중심 구조가 아닌, 경사형 동선과 자연 채광을

활용한 ‘체험형 이동공간’을 구현함.

◦ 특히 경사형 보행동선, 자연 채광 유입, 투명한 수직 공간 등을 통해

지상과 지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공교통시설을 도시 경험의

일부로 통합함.

◦ 이는 지하공간의 활용이 집중되는 강남권에서 체류형 문화·교통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2. 서울시·강남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설계방향의 고도화

◦ 강남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은 단순한 업무·상업 기능 집적지가

아닌 서울의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를 구현하는 랜드마크 조성

으로 추진해야 함.

◦ 도미니크 페로가 제안한 ‘수직도시’, ‘지형화 건축’, ‘감성적 공공공간’

설계 철학을 활용하여 고밀도 도시에 새로운 스카이라인과 이용자

경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② 도시 맥락성과 상징성을 갖춘 공공건축 설계 필요

◦ 서울의 주요 공공시설 설계 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처럼 기능을 넘어

도시맥락과 시민 정체성을 담는 설계를 지원해야 함.

◦ 시민이 공간을 통해 자긍심과 기억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감성적 설계

철학을 반영해야 함.

③ 지하공간 통합 전략으로 강남권 공간 재편

◦ 영동대로·강남대로는 교통 혼잡도가 높은 지역으로, 입체적 공간계획을

통한 보행·문화·교통 복합기능 통합이 필요함.

◦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 역과 같은 체험형 지하공간 설계를 도입하여,

단순 통행공간이 아닌 문화적 체류공간으로 전환해야 함.

◦ 공공성과 심미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하공간 설계에 입각하여 보행·

환승·문화 기능이 통합된 서울형 지하도시 구현에 기여해야 함.



④ 글로벌 건축가와의 전략적 설계협업 제도화

◦ 공공건축물 및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단순 외주 설계에서도시의 철학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으로 전환해야 함.

◦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와 같은 세계적 건축 그룹과의 협업을

서울형 설계공모 또는 공공건축기준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 국제 디자인 파트너십은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음.

⑤ 강남권 도시공간 전략의 고도화

◦ 강남구는 차량 중심 인프라에서 탈피하여 보행 중심·스마트 기반·

감성적 공간구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진화해야 함

◦ 도미니크 페로의 철학은 도시 스카이라인, 지하공간 통합, 도시

브랜드 재정립 측면에서 서울형 고밀도 지역 전략 고도화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는 이를 선도사례로 삼아, 전역에 확장 가능한 도시디자인

프레임워크 구축을 검토해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도시 외곽지역의 균형 발전 전략과 문화 기반시설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연결하는 공공개발 모델을  

조사함. 

ㅇ 특히 복합문화시설 및 수변 공간, 철도 연계 교통 중심지 개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봉구에서 추진 중인 ‘아레나 복합

개발’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박  석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코올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과거 철도 기반 물류기지를 창의·상업·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생한 대표 사례로, 원형 건축물 보존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통해

역사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도시공간을 구현함.

◦ 단순 쇼핑몰이 아닌 청년 창작자와 시민이 일하고 머무는 도심

커뮤니티 허브로 재탄생하였으며, 방문 당시에도 음악 공연, 전시,

독립서점, 공공정원이 운영 중이었음.

◦ 특히 철도역 중심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창동역과 연계한 '서울아레나'

개발사업과 유사성이 매우 높음. 철도 인프라, 대형 복합시설, 공공

보행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는 중요한 벤치마킹 포인트임.



②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지구

◦ 낙후된 항만 및 산업지대를 고밀도 복합주거·업무·문화·교육·관광

기능이 융합된 수변도시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임.

◦ 수변 친화형 설계, 다층형 환승 네트워크, 고층 스카이라인과 공공

광장의 공존 등은 도시 활력을 수면 위까지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작동함.

◦ 도봉구도 중랑천·우이천 등 수변공간이 인접해 있는 만큼, 이들

공간을 창동 아레나 개발과 연계한 ‘생활문화 수변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③ 파리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프랑스 중앙정부가 도시외곽 저소득·다문화지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공공서비스 체계를 실험하는 선도기관임.

◦ 지역 행정청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디지털 포용 허브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민 맞춤형 복지·교육·고용정책이 AI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실행되고 있음.

◦ 서울 동북권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도 고령화율이 높고, 복지 수요가

많은 특성상 이러한 정책 실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있음.

2. 서울시·도봉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창동 아레나 복합개발과 철도 거점 활성화 연계

◦ 창동역 일대 ‘서울아레나’ 개발은 단순한 공연장 조성이 아니라, 청년 창업·

문화소비·상업활동이 공존하는 복합문화플랫폼으로 기획돼야 함.



◦ 이에 도심과의 연결성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 속 공간으로

흡수되는 구조 설계가 필수이며, 지하·지상 보행동선의 입체 연결

전략도 함께 수립되어야 함.

② 수변공간을 문화와 연계한 생활축으로 재편

◦ 도봉구는 중랑천, 우이천 등 수변공간과 인접하여, 도크랜드처럼

수변형 문화공간, 수상교통 연계, 친환경 산책로 조성 등으로 문화

기반시설과 일상적 여가공간을 연계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아레나와 수변공간 간 수직·수평 동선 통합 설계를 통해

단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봉 수변문화축’ 구상이 필요함.

◦ 더불어 야경 명소화, 수변 조형예술, 야외음악무대 설치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시민 일상에 침투하는 감성적 도시

설계가 요구됨.

③ 디지털 포용과 AI 기반 공공서비스 실험지로서의 도봉구 역할

◦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도봉구는 AI 기반 복지 수요 예측, 정책

사각지대 분석,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지로 적합함.

◦ 파리동부 사례처럼, 행정청사나 도서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시민 디지털접근권을 높이는 공공 플랫폼 시범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겠음.

◦ 서울시는 도봉구를 시작으로 외곽 자치구에 대한 AI 행정 실증사업을

확대하여 디지털격차 해소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도심지 공공공간의 재생 전략, 역사문화자산과 도시기능의 공존 방식 

및 관광과 일상의 균형 있는 공간활용 모델을 조사하기 위해 국외 

공공건축 및 수변복합개발 사례를 시찰함 

ㅇ 특히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역사문화와 행정·상업 기능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개선과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옥 재 은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파리 도심 중앙에 위치한 지하상가 및 환승시설 재생 사례로, 상업,

문화, 교통 기능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복합 플랫폼임.

◦ '카노피(Canopée)'라는 유리·금속 지붕 구조는 채광과 환기,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지하공간의 폐쇄성을 극복하였고, ‘Grand

Paris Pavilion’은 시민홍보와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는 서울 중구의 서울역, 시청, 을지로입구 등 입체환승 거점 및

지하공간과의 연계 개발 전략에도 도입해 볼 수 있음.



② 코올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과거 석탄운반 창고를 보존하면서, 상업·문화·복지·주거 등이

어우러진 ‘복합형 도시거점’으로 재정비한 사례임

◦ 옛 산업시설의 외관과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용도를 삽입해

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제성, 공공성이 공존함.

◦ 이는 중구의 서울역 일대나 퇴계로 일대 역사문화 자산 보존 재생,

세운상가 일대 정비, 충무로 인쇄골목 개선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됨.

③ 파리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이 기관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사회 서비스 혁신 실험의

지역 거점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역할이 디지털 포용과 주민밀착형

행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구 역시 고령화와 외국인 유입 증가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AI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디지털 시민지원 창구 설치,

자동화 민원 응대 시스템 등에 대한 도입 검토가 가능함.

2. 서울시·중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중구 도심지 입체공간의 공공성 강화

◦ 서울역, 명동, 을지로 등은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폐쇄성과 혼잡도로 시민 경험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음.



◦ ‘La Canopée’처럼 빛과 바람이 통하는 입체형 공공 캐노피 구조,

복합환승허브와 시민문화공간의 통합적 구성이 서울 도심공간

혁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② 세운상가, 충무로 일대 재정비 방식의 재정립 필요

◦ 단순 철거·재개발이 아닌, ‘Coal Drops Yard’처럼 기존 자산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심

재정비가 필요함.

◦ 특히 중구의 정체성인 산업+문화+상업의 공존을 유지하면서,

공공디자인, 보행환경,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장을 함께 고려해야 함.

③ 중구형 AI 행정서비스 시범 운영 검토

◦ 파리동부청 사례처럼, AI 민원 자동응대, 외국인 안내 챗봇, 실시간

인구이동 기반 행정정보 제공 등 디지털 기반의 행정 실험 도입을

서울시 및 중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특히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이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이므로 디지털 접근성과 포용성이 행정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강서구 지역의 신도시 개발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과제를 염두에 두고, 

유럽 선진 도시의 수변 복합개발, 공공건축 설계, 교통체계 혁신, 

도시정비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시찰함. 

ㅇ 특히 마곡지구를 비롯한 강서구 개발권역이 '주거-업무-문화'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디자인 전략과 도시계획적 통찰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최 진 혁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도크랜드 & 그리니치 일대(Docklands & Greenwich)

◦ 런던 동부의 낙후된 항만 및 창고 지역을 고밀도 복합도시로 탈바꿈

시킨 대표 사례로, 업무시설, 고급주택, 문화시설, 교통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지역의 활력을 극대화하였음.

◦ 특히 DLR(경전철), 템즈 클리퍼스(수상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과의 연계는 복합개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이는 마곡지구 및 방화동 일대 한강변을 ‘수변-교통-업무 복합축’으로

개발하고, 신정나들목~방화대교 구간의 한강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함.



② 코올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과거 철도 물류창고를 보존하면서 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도시재생

사례로, 원형 구조물과 현대적 설계가 조화를 이루며 창의적 공간

으로 재탄생함.

◦ 이곳은 쇼핑몰을 넘어 젊은층과 창작자들이 체류하며 교류하는

도심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마곡지구 및 공항동·방화동 일대 산업·물류 기반 유휴시설의 재정비

에도 ‘보존과 변형의 균형’을 고려한 공공건축 설계 전략 도입이

요구됨.

③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Forum des Halles)

◦ 지하철, 쇼핑몰, 공공광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파리 도심 복합

개발 사례로, 유리 캐노피를 활용한 자연 채광 및 시각적 연계성이

뛰어남.

◦ 강서구 김포공항역과 발산역 일대의 지하공간 역시 복합 환승거점

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입체적 공간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음.

④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템즈강을 따라 운항되는 수상버스는 관광과 일상 교통을 아우르는

수상 인프라로, 육상 교통과 연계된 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음.

◦ 강서구의 경우, 한강변 접근이 쉬운 화곡천·봉제산 인근 저지대를

활용한 친수형 여가 및 친환경 이동체계 모델 도입이 가능하며,

향후 수상택시, 수변 관광루트 구상 시 참고할 만함.



2. 서울시·강서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마곡지구의 ‘도시형 수변복합 거점’ 발전 전략

◦ 도크랜드 사례를 참조하여, 마곡지구를 물류·연구 중심에서 문화·

관광·생활 기능이 복합된 도시거점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강변과 도심 기능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이 병행되어야 함.

② 김포공항 및 공항대로 일대 지하공간 재구조화

◦ La Canopée와 같은 캐노피형 공공구조물 도입을 통해 지하-지상

공간의 연계성, 보행 편의성,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음.

◦ 김포공항역 복합개발 시 공공성·감성적 체험요소를 강화해야 함.

③산업 기반지역의 문화적 재해석 필요

◦ 공항동, 화곡동 등 산업 기반 지역은 Coal Drops Yard처럼 유휴

공간을 보존·재해석해 문화 콘텐츠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로 재편할

수 있음.

④ 한강과 연계된 친수형 도시여가·교통 전략

◦ 화곡천, 궁산천 등과 연결된 녹지축 및 보행로를 활용하여, 자전거·

보행·친환경 이동수단이 결합된 입체적 저탄소 교통망 조성이 필요함.

⑤ 강서구 공공건축 설계에 감성적 디자인 요소 반영

◦ 단순 기능 중심의 공공시설을 넘어, 시민 체류성, 감성적 경험, 도시

맥락을 반영한 공공건축 설계 기준이 요구됨.

◦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부터 적용이 가능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 면목선 추진, 중랑천 수변활성화 

등 지역 도시정책 과제를 염두에 두고, 영국·프랑스의 도시재정비, 

수변복합개발, 교통 및 산업 전환 사례를 종합적으로 시찰함. 

ㅇ 특히 AI 기반의 도시 서비스 실험, 수변지역의 공공성 강화 전략, 

도심 내 산업지의 재생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중랑구의 미래 

공간전략에 반영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음.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박 승 진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파리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바킹앤대그넘자치구(London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Council)

◦ 두 기관 모두 AI 기반 공공행정 혁신과 디지털 포용지표 구축을

통해, 지역 기반의 데이터 중심 행정체계를 구현하고 있음.

◦ 특히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스마트 교통 정책, 자동응답 민원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동시에 제고

하고 있음.

◦ 중랑구가 향후 AI 복지·고령자 케어 시스템, 행정 자동화, 스마트시티

기반 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② 코올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철도·항만 기반의 노후 산업지대를 문화·상업·관광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생한 대표 사례들임.

◦ 특히 철도기반시설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 보행 중심 공간 구성,

공공성과 창의성의 조화가 돋보임.

◦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에 있어 산업자산을 단순 철거하기

보다는 도시경관 자산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함.

③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경사형 보행로, 자연채광, 시각적 개방성을 활용한 지하공간 감성

설계가 핵심임.

◦ 이는 향후 면목선 역사, 신내환승센터 등 중랑구 내 주요 지하공간

개발 시, 기능성과 체험성의 통합 설계 전략으로 활용 가능함.

◦ 프랑스 사례처럼 지하와 지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설계 기법을

통해, 이용자의 공간 경험과 도시 경관 품질을 높일 수 있음.

④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수변개발

◦ 수상교통과 여가, 문화, 친환경 이동체계가 융합된 수변 복합 전략임.

◦ 이는 중랑천 수변 활성화 사업, 중랑천-망우천 통합 프로젝트에 있어

단순 산책로 조성을 넘어서, 문화·상업·수공간 체험이 결합된 생활

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시사함.



2. 서울시·중랑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억과 미래의 결합’

◦ 런던의 Coal Drops Yard처럼 산업기능의 흔적을 존중하면서도

문화·상업·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발전략이 필요함.

◦ 단순한 주거용 고밀도 개발을 넘어서 공공디자인, 철도 문화 체험,

창업지원 등 도시콘텐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② AI 기반 행정 실험지로서 중랑구 기능 제고

◦ 파리동부청 사례처럼 중랑구를 디지털 포용도시, 행정 자동화 시범

지구로 설정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예측, 실시간 민원응답, 고령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겠음.

◦ 서울시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 정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스마트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

③ 수변공간의 복합문화지구화

◦ 단순 보행축이 아닌, 공연장·수상카페·야간경관 명소 등 복합 기능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함.

◦ 중랑천과 망우천의 통합 연계, 수직적 연결 보행계획, 야간경관 및

스마트조명 시스템 도입 등도 병행 검토 필요함.

④ 지하 공간의 감성적 전환

◦ 면목선·신내역 등 개발 시, 지하공간을 단순 통행이 아닌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 조명, 음향, 재료감 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공공성 + 감성적

체류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ㅇ 금천구 시흥동은 전통적인 준공업지역과 주거지, 근린상권이 혼재

된 복합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산업 쇠퇴

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ㅇ 이에 산업유산 재생, 수변·교통 복합도시 모델, 지하·  

지상·수변 연계 공공공간 설계 등 선진 도시 사례를 직접 

시찰하고, 이를 통해 금천구 맞춤형 도시공간 혁신 전략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최 기 찬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Greenwich) 수변개발

◦ 과거 항만과 창고 중심의 낙후 지역을 고밀도 복합지구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임.

◦ 업무시설, 고급주택, 교통 및 문화시설이 통합된 도시공간으로

재생되었으며, 특히 경전철(DLR), 수상버스,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성 확보가 핵심 전략으로 작용함.

◦ 금천구 시흥동 일대도 가산·독산역과 안양천변, 그리고 향후 신안산선

등을 연계해, 복합기능이 융합된 '서남권 도시거점화' 전략을 검토

할 수 있음.



② 코올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철도 물류창고의 외형과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며, 상업·문화·공공

기능을 접목한 창의적 재생 사례임.

◦ 금천구 시흥동과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의 산업자산 리디자인 시,

철거 중심이 아닌 ‘보존·전환형 설계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젊은 창작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유입할 수 있는 감성적

콘텐츠 공간 기획이 중요함.

③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led Forum des Halles)

◦ 대중교통 환승 허브와 대규모 상업·문화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하·지상 복합 구조로, 가산·독산 지역 내 환승역사 및 지하공간의

공공성 강화 전략으로 시사점이 큼.

◦ 금천구의 향후 도시기반시설 정비 시, 지하공간의 자연광 유입,

보행 친화적 설계 등을 참고할 필요성 있음.

④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수상버스가 일상 교통과 관광 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수변도시와

도심을 연결한 사례임.

◦ 금천구는 안양천을 통해 한강과 연결되므로, 향후 친수형 보행로

및 도시 수변축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겠음.

◦ 한강 연계 수변공간에는 문화·카페·전시장 등 감성형 콘텐츠 접목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



2. 서울시·금천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준공업지역 재정비 시 ‘보존과 창조’의 균형 전략 도입

◦ 시흥동과 가산·독산 일대는 철거 중심 개발보다, 기존 산업 구조를

재해석하는 ‘창의적 도시재생’ 모델 도입이 필요함.

◦ 공연장,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 창업 인큐베이터 등 복합문화산업

플랫폼 유치로 지역 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②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연계전략

◦ 런던 도크랜드 사례는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고밀도 복합개발

및 교통 연계가 이뤄진 대표적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안양천변 및

시흥동 일대 재정비 시, 수변활성화·보행 연계·수직·수평 통합개발을

실현하는 모델로 삼을 수 있음.

◦ 특히, 하천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업무·주거·문화·여가 기능을

균형 있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③ '도시 인프라 융합 거점' 기획 필요

◦ 금천구의 산업지(시흥·가산), 수변지(안양천), 철도망(1호선·GTX-B

예정)이 교차하는 지점은 잠재력이 높은 복합 개발지역임.

◦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공의 도시공간 전략과 민간투자의 창의적

개발이 공존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함.

④ 디자인 기반의 공공시설 재구조화

◦ Coal Drops Yard 사례는 금천구 지역의 산업 유휴공간을 감성적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 모델이 될 수 있음.

◦ 향후 시흥동·독산동 일대에 도서관, 청년문화공간, 가족복지시설

등 공공건축 설계 시 적용 가능할 것임.



카피킬러 기본결과 확인서










